
“독과점이 산업발전을 저해한다"
한국의 산업이나 기업체질이 여타 다른 나라와는 상당한, 아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자생적이라기 보다는 타율적 형성과정이 그렇고, 자율적 경영능력 배양에 기초해 성장했다기 보다는

정부의 특혜와 각종 탈법·탈세를 통해 부와 규모를 키워왔으며, 자립적 경쟁능력 향상의 토대위에

서 대외경쟁에 임했다기 보다는 각종 세제와 금융의 지원위에서 수출을 늘리고 해외에서 저가의 이

점을 살려 경쟁해왔다.

또 경영이익을 설비투자나 R&D, 전문인력 확충 등 경영능력 향상에 사용하지 못하고 땅투기, 증권

투기 등 재테크로 이용되고ㅡ 그것이 다시 재테크를 낳아 너도나도 재테크에 나서지 않고는 오늘과

같은 경영환경에 대처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발전과정상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재벌들에게 각종 독과점적 특혜를 부여함으

로써 대기업들마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 특유의 특혜와 비경영적 요인의

경영환경 지배논리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배양하는 것이 한

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성소다의 반덤핑

제소건도 한국 특유의 독과점적 사업구조가

빚어낸 결과라 해도 전혀 틀린 지적이 아니

라는 점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양화학이 국내 가성소다·염소 시

장의 8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 계

속되고 있으며, 「8% 관세」라는 높지도 않

은 관세아래서도 수입이 차단되고, 국내 중

소기업들은 아예 시장쟁탈전마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이번의 반덤핑 제소건만 보더라도 실

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중소

기업들은 관망세에 머무르고, 오히려 큰 피해를 입지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한양화학이 주축이

되어 수입 막기에 열중인 것이다.

이러한 논점의 근거는 국제 C / A가격 및 국내가격을 비교해보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ECU기준 국제가격을 보면 1 9 9 0년에는 톤당 3 8 2달러, 91년 4 1 9달러, 92년 3 8 2달러, 93년 3 6 7달러

인데 비해 국내가격은 9 0년 5 0 2달러, 91년 5 3 6달러, 92년 5 7 5달러, 93년 6 3 5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작게는 톤당 7 7달러, 크게는 2 2 8달러까지 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국내 가격차이는 어떠한 화학제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한양화학이 그동안

얼마나 폭리를 취해왔으며, 어떻게 영업해왔는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국내 시장을 과점하고, 대규모 설비를 배경으로 경쟁기업의 태동을 견제하면서 증설을 추진해 시장

점유율을 높힘은 물론 수입제품이나 경쟁제품 거래선에는 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설정, 독과

점적 지위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한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논점이 수입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의

토대위에서 경쟁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독과점을 해소시키고 중소기업을 보호하

며 수요기업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독과점적 사업구조는 현재를 만족시켜줄 수는 있으나, 국제경쟁에는 어울리지 않는 타파해야 할 모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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